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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ne Influenza A (H1N1) Infection in Renal Transplant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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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Novel H1N1 influenza A was a pandemic disease in 2009. However, limited data are available on renal transplant 
recipients undergoing long-term immunosuppression who contracted novel H1N1 influenza A.

Methods: We analyzed 2,345 patients who had been tested with H1N1 swab real-time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test (rRT-PCR) between May 2009 and February 2010. Of them, 30 were kidney recipients who underwent kidney 
transplantation between April 1979 and 2, May 2009 before the first diagnosis of H1N1 influenza A in Korea.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treatment, and outcome of renal transplant recipients with confirmed H1N1 influenza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Results: A total of 1,543 (66.7%) general patients were swine influenza A confirmed. Of the 30 transplant patients, 19 (63.3%) 
were confirmed with swine influenza A. The mean age of the general patients at diagnosis of swine influenza A was younger 
than that of renal recipients (16.5±16.1 vs. 39.7±11.5 years, P＜0.0001). More patients died in the transplant group than 
in the general patient group even after oseltamivir (Tamiflu) treatment. When comparing the cured group with the dead 
group of transplant patients, the dead group had a longer duration between symptom manifestation and the beginning 
of treatment than the cured group (7 [5-7] vs. 2 [1-14] days, P=0.007). The dead group presented more complications such 
as pneumonia (P=0.009).

Conclusions: H1N1 influenza A can cause severe illness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We suggest that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with an antiviral agent produces good results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as in the general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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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30년 돼지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novel H1N1 

influenza A)가 처음 보고된 이후로, 신종인플루엔자 A 감

염환자는 2009년 3월 멕시코에서 발병을 시작으로 세계적

으로 유행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09년 6월 전세계적인 유행성 감염으로 선포하

였고, 2009년 10월 191개국에서 신종인플루엔자 A 감염환

자 375,000명 중 4,500명이 사망(1.2%)하였음을 보고하였

다(1).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는 2010년 2월까지 4,700

명의 감염환자 중 240명(5.1%)이 사망하였음을 보고하였

다(2).

신종인플루엔자 A의 증상은 대부분 전형적인 인플루

엔자 유사질환(influenza-like illness, ILI)의 양상으로 젊

은 성인이나 소아에서 호발하지만, 증상이 경하고 합병증

이 적으나 노인(65세 이상), 임산부, 면역이 저하된 환자

나 만성적 호흡기질환, 신질환, 심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

병증 발병이 높은 고위험군이다(3-5). 또한, 이식환자에

서 매년 인플루엔자 감염은 폐렴을 흔히 유발하며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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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6). 

이처럼 일반인구에 비교하여 면역저하된 이식환자는 

합병증 발생이 높고, 치료시기 및 항바이러스제 유지기간

에 주의를 요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위

험군환자 중 면역억제 치료를 하고 있는 신장이식환자에

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 A 감염의 임상적인 특성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환자

1979년 4월부터 국내에 신종인플루엔자 A 확진환자가 

처음 발생된 2009년 5월 2일 이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

학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신장이식을 시행한 

환자 중 대상기간 동안 생존하여 추적관찰이 가능한 

1,978명의 환자와 해당기간 동안 본원에서 신종인플루엔

자 A 의증으로 비 인후강 검체 채취 후 실시간 H1N1 

swab real-time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test (rRT-PCR)를 시행한 일반환자 2,315명의 환

자, 이식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환자 중 2009

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신종인플루엔자 A에 대한 확

진환자는 이식환자에서 19명, 일반환자에서 1,543명이었

다. 해당기간 중 이식환자가 아닌 환자 중 본원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 의증으로 검사를 시행한 일반환자와 이식

환자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1,978명의 이식환자를 신

종인플루엔자 A에 대한 의증이 없어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군(Group A),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이 나왔던 군

(Group B), 검사를 시행한 후 양성 판정을 받은 군

(Group C)으로 구분하여 각 군의 임상적 특성을 비교하

였다. 대상환자들의 이식관련 임상적 특성, 신종인플루엔

자 A 감염과 관련된 특성 및 치료결과에 대하여 의무기

록 및 이식외과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후향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신종인플루엔자 A의 진단 및 치료

신종인플루엔자 A 감염의 확진은 일반인구에서와 동일

하게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인 발열(37.8
o
), 인후통, 기침, 콧

물 등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면봉을 이용한 비 인후강 검체 채취 후 실시간 H1N1 swab 

rRT-PCR가 양성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검사결과와 상관 없

이 인플루엔자 유사증세를 보이는 경우를 신종인플루엔자 

A 의심환자로 정의하였다(7). 타미플루(oseltamivir) 투여

는 질병관리본부의 치료 권장사항에 따라 확진 및 의심환자

에 대하여 13세 이상을 기준으로 5일간 75 mg, 1일 2회 

경구 복용하였으나 중증환자의 경우 투여일을 연장하였다.

3) 통계

모든 통계수치는 평균±표준편차 또는 중위값(구간) 또

는 및 빈도수로 표기하였으며, 비교군 간의 평균비교는 

Student’s t-test 또는 Mann-Whitney 방법을 이용하였고, 

빈도비교는 Chi-square test로 유의수준 0.05 이하로 검증

하였다.

결  과

1) 일반환자군과 이식환자군의 임상 특성

해당기간 중 신종인플루엔자 A 의증으로 rRT-PCR 검사

를 시행한 환자 2,345명 중 일반환자는 2,315명이었고 이

식환자는 30명이었다. 의심환자들의 평균연령은 17.9± 

18.1세였으며, 남자가 1,194명(50.9%), 여자가 1,151명

(49.1%)이었다. 입원환자는 412명, 외래환자는 1,933명이

었다. 그 중 rRT-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신종인플루엔자 

A를 확진받은 환자는 1,562명(66.6%)이었고, 음성이 나온 

환자는 783명(33.4%)이었다. 412명의 입원환자 중 250명

은 외래나 응급실에서 신종인플루엔자 A를 진단받고 입

원한 환자였으며, 162명은 다른 질환으로 입원해 있던 중 

신종인플루엔자 A로 진단된 경우였다. 신종인플루엔자 A 

로 확진된 환자 중 일반환자와 이식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비교는 Table 1과 같다. 일반환자에 비해, 이식환자

군에서 신종인플루엔자 A 진단 당시의 연령이 더 많았고, 

사망한 환자의 비율도 더 높았다. 일반환자군에서는 728

명(47.2%)의 환자가 10세 미만의 환자였고 연령이 증가할

수록 확진환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이식환자군에서는 40

대 환자가 10명(52.6%)으로 가장 많았다(Fig. 1).

해당기간 중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1,978명의 신장이식환

자 중 해당기간 동안 검사를 시행을 하지 않은 군(Group 

A) 1,948명이었고, 신종인플루엔자 A 감염에 대한 의심환

자는 30명(1.52%), 그 중 28명의 환자에게 타미플루를 처방

하였다. 의심환자 중 rRT-PCR 음성인 군(Group B)이 11명

(36.7%), rRT-PCR 양성을 보여 신종인플루엔자 A가 확진된 

군(Group C)이 19명(63.3%)이었다. 19명의 확진환자의 이

식관련 정보를 보면, 생체신장이식은 17건(89.5%), 뇌사자 

신장이식은 2건(10.5%)이었으며, 그 중 재이식은 2건

(10.5%)이었다. 시클로스포린(cyclosporine A) 을 주 면역

억제제로 사용한 환자가 14명(73.7%), 타크로리무스(tacro-

limus)를 사용한 환자가 5명(26.3%)이었으며, 보조면역억

제제로는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mycophenolate mofe-

til, MMF)을 사용한 환자가 6명(31.6%), 미조리빈(miz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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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ree transplant groups

Factors Group Aa Group Bb Group Cc P

Sex
　Male
　Female

1,253
 695

5
6

 9
10

0.121

Age at transplantation  38 (2∼71)  27 (15∼51) 44 (9∼54) 0.078

Main immunosuppressive agent
　Azathioprine
　Cyclosporine A
　Tacrolimus

41 (2.1%)
1,433 (73.6%)

474 (24.3%)

0 (0.0%)
 7 (63.6%)
 4 (36.4%)

0 (0.0%)
14 (73.7%)
 5 (26.3%)

0.784

Antimetabolite
　Yes
　No 

1,035 (53.1%)
913 (46.9%)

 6 (54.5%)
 5 (45.5%)

 9 (47.4%)
10 (53.6%)

0.918

Retransplantation
　Yes
　No

159 (8.2%)
1,789 (91.8%)

0 (0.0%)
11 (100%)

 2 (10.5%)
17 (89.5%)

0.739

Acute rejection episode
　Yes
　No

469 (24.1%)
1,479 (75.9%)

1 (9.1%)
10 (90.9%)

 6 (31.6%)
13 (68.4%)

0.433

ano symptom and no diagnostic work-up; bnegative result of H1N1; cpositive result of H1N1 polymerase chain reaction.

Fig. 1. Distribution of age at diagnosis of swine inluenza A.

Table 1.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in general versus transplant patients

Properties General patients (n=2,315) Transplant patients (n=30) P

Sex (M:F) 1,180:1135 14:16 0.715

Age (years) 17.7±18.0 38.7±10.5 ＜0.0001

OPD:IPD 1,913:402 20:10 0.030

Positive rRT-PCR 1,543 (66.7%) 19 (63.3%)  0.700

　Sex (M:F) 824:719 9:10 0.649

　Age (years) 16.5±16.1 39.7±11.5 ＜0.0001

　Inpatients ratio 1,174:369 9:10 0.012

　Hospitalization (days) 7.3±16.0 9.9±8.3 0.603

　Mortality 11 (0.7%) 3 (15.8%) 0.001

Abbreviations: OPD, outpatient department; IPD, inpatient department; rRT-PCR,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bine) 2명(10.5%), 마이코페놀린산(mycophenolic Na) 1명 

(5.3%), 보조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가 10명

(53.6%)이었다. 19명의 환자 중 이식 후 1년 이내에 급성 

거부반응이 발생하여 치료받았던 환자는 6명(31.6%)이었

다. 이러한 이식관련 특성은 Group A, B, C 군 모두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2) 이식환자군에서의 신종인플루엔자 A 감염 특성

신종인플루엔자 A 확진환자 19명의 진단 당시 평균연

령은 48.9±11.1세이며, 신장이식 후 평균 121.6±75.5개

월(22∼286개월) 경과시점에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

다. 감염경로는 주로 원인미상이 14명(73.7%)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과의 접촉이 2명(10.5%), 회사, 여행, 원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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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that affect to the treatment outcome in transplant patients

Factors
Treatment Outcome

P
Cured (n=16) Patient death (n=3)

Age at H1N1 diagnosis (years)
Months from transplantation to H1N1 (months)
Days from symptom to treatment
Acute rejection history within 
  1 year after transplantation
Symptom
　Cough
　Fever
　Dyspnea
　Headache
Comorbidity
　None
　Pneumonia
　Diarrhea or abdominal pain
Past and current medical history
　Hypertension
　Diabetes
　Malignancy
　Cardiac problems
　　Coronary disease
　　Vavular disease
　Hepatitis B
Hospitalization (days)

44.5 (9∼54)
106 (22∼203)

2 (1∼14)
4 (25.0%)

13 (81.3%)
12 (75.0%)
1 (6.3%)
5 (31.3%)

14 (87.5%)
1 (6.3%)
1 (6.3%)

12 (75.0%)
6 (37.5%)

0
2 (12.6%)
1 (6.3%)
1 (6.3%)
1 (6.3%)
0 (0-10)

30.0 (22∼37)
239 (63∼286)

7 (5∼7)
2 (66.7%)

2 (66.7%)
2 (66.7%)
2 (66.7%)

0

0
3 (100%)
1 (33.3%)

3 (100%)
1 (33.3%)
1 (33.3%)

0
0
0
0

20 (13∼28)

0.042
0.162
0.007
0.222

0.453

0.009

＞0.999
＞0.999

0.158
＞0.999

＞0.999
0.001

염이 각각 1명(5.3%)씩 조사되었다. 증상으로는 기침을 

호소하는 환자가 15명(78.9%)으로 가장 많았고, 발열 14

명(73.7%), 두통 5명(26.3%), 호흡곤란 3명(15.8%), 구토 

1명(5.3%), 설사 1명(5.3%)을 보였고, 신종인플루엔자 A 

감염과 관련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없었던 환자는 1

명(5.3%)이었다. 특이증상이 없었던 1명의 환자는 뇌경

색으로 응급실을 경유 입원한 환자로 응급실에서 시행한 

H1N1 rRT-PCR 검사에서 우연히 양성이 나왔던 환자였

다. 이러한 증상발현으로부터 타미플루 치료시작까지의 

기간은 평균 3.5±3.2일(1∼14일)이었다. 19명의 환자 중 

흉부방사선사진으로 이상소견을 보인 환자는 3명(15.8%)

이었다. 이들 중 1명은 우측 폐에 국소적인 결절을 보였

으나 완치되었고, 2명은 양측 폐의 하엽에서 결절과 흉막

액 소견을 보였으며 치료에 실패하여 사망한 예였다. 합

병증은 폐렴이 4명(21%), 설사나 복통 등의 위장관질환

이 2명(10.5%)이었다. 확진환자 19명 중 입원치료를 받

은 환자는 10명(52.6%)이었고, 증상이 경미하여 외래에

서 통원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9명(47.4%)이었다. 이들은 

모두 타미플루 75 mg을 5일간 하루 2회 경구 투여하는 

요법을 시행 받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증상이 호전되

지 않았던 3명 환자의 경우에서만 치료기간을 연장하였

다.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중 일반병실에서 치료 받은 환

자는 7명(36.8%)이었고, 중환자실에 입실한 경우는 3명

(15.8%)이었다.

3) 치료결과

일반환자군에서 신종인플루엔자 A 확진환자 1,543명 

중 사망환자는 11명(0.7%)이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62.5±22.7세였다. 이 중 1세 미만 소아환자 1명을 제외

하고 모두 54세 이상이었다. 11명의 환자를 제외한 

1,551명(99.3%)의 환자들은 타미플루 치료로 증상이 호

전되었다. 11명의 환자 중 신종인플루엔자 A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는 5명이었으며, 사망환자 11명 

모두에서 폐렴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었으며, 2명의 환자

를 제외하고는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계 합병증을 기저

질환으로 가지고 있던 환자들이었다. 이들 사망환자들의 

평균 재원일수는 49.4±66.7일이었다. 

이식환자군에서는 타미플루 사용 후 확진환자 19명 중 

16명(84.2%)이 완치되었고, 3명(15.8%)의 환자는 사망하

였다. 완치 군과 사망 군의 임상적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사망 군에서 증상발현 후 치료까지의 기간이 7 (5-7)

일로 완치 군 2 (1-14)일보다 길었고(P=0.007), 폐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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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반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P=0.009). 사망군에

서의 평균 입원기간은 20일(13∼28일)로 치료군보다 길

었다(P=0.001). 신종인플루엔자 A 진단 당시의 연령이 

사망군에서 30세(22∼37세)로 치료군 44.5세(9∼54세)보

다 어렸다. 그 외 이식 후 신종인플루엔자 A 감염이 발

생한 이식 후 기간, 이식 후 1년 이내 급성 거부반응의 

병력, 신종인플루엔자 A의 증상 등에서는 치료군과 사망

군간에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신종인플루엔자 A 감염의 증상은 완치한 환자군과 사

망한 환자군에서 기침이 각각 13명(81.3%), 2명(66.7%), 

열이 난 경우는 12명(75.0%), 2명(66.7%), 호흡곤란을 호

소한 경우는 1명(6.3%), 2명(66.7%), 두통이 있던 경우는 

5명(31.3%), 0명으로 발현증상과 치료결과 간에는 유의

한 연관성이 없었다(P=0.453). 환자의 과거력 및 현병력

에서 치료군과 사망군에서,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 심

혈관계 질환, B형 간염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신종인플루엔자 A 감염의 합

병증은 완치한 환자군에서 폐렴과 설사, 복통 등의 소화

기계 장애가 각각 1명(6.3%)씩이었고, 사망 환자군에서

는 폐렴은 3명(100%) 소화기계 장애는 1명(33.3%)으로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에 치료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P=0.009).

본 연구에서 19명의 환자 중 폐렴은 4명(21%) 이중 3

명은 사망하였고 1명은 완치하였다. 이들 중 3명은 간질

성 폐렴이었고, 1명은 박테리아(Acinobacter baumannii)

에 의한 대엽성 폐렴과 간질성 폐렴이 동반하였다. 중환

자실로 입원한 3명은 모두 급성 호흡부전, 폐혈성 쇽, 다

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들 중증환자 중 이전

에 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1명의 환자에서 림프구

감소증이 나타났다. 다른 1명은 박테리아 동반감염으로 

중증 폐렴과 기종격동 소견을 보였다. 나머지 환자는 입

원 당시 혈중 크레아티닌 상승과 열감을 주소로 내원하

여 이식신 조직검사에서 급성 거부반응으로 나타나 스테

로이드 강타요법을 3회 시행 받은 환자로, 이후 발열이 

지속되어 시행한 rRT-PCR 검사에서 신종인플루엔자 A 

확진을 받고 치료 받던 중 폐렴이 동반되어 사망하였다. 

19명의 확진환자를 3일 이내 치료를 시작한 군(12명)

과 3일이 경과한 후 치료를 시작한 군(7명)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증상에 있어서 발열과 호흡곤란에서 차이

를 보였다. 발열은 3일 이내 치료군에서 더 많았으며

(91.7% vs. 42.9%, P=0.038), 호흡곤란은 3일 경과 후 치

료군에서 더 많았다(0% vs. 42.9%, P=0.036). 그 외 임

상적 특성에서 두 군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사망환

자는 3일 경과 후 치료군에서만 발생하였다(P=0.036).

고  찰

2010년 6월 11일 현재 전 세계 214개 국가에서 신종인

플루엔자 A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8,156명 이상으로 

보고되었고, 대륙별로는 미주 지역이 8,423명으로 가장 

많으며, 유럽 지역 4,879명, 서태평양 지역 1,838명, 동남

아시아 지역 1,829명, 동지중해 지역 1,019명, 아프리카 

지역 168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1). 국내에서

도 2009년 5월 2일 첫 확진환자가 보고된 이후로 질병관

리본부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A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2009년 10월 감염 발생율의 정점에 이르러 ‘심각’으로 격

상해서 유지해오다 2010년 3월 8일자로 ‘주의’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하였으나, 2010년 2월까지 4,700명의 감염환자 

중 240명(5.1%)이 사망하였음을 보고하였다(2). 

신종인플루엔자 A 감염은 인플루엔자 A의 일종으로 

대표적인 H1N1 돼지인플루엔자, 계절성 H3N2 인플루엔

자, H1N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혼합

되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다(8). 신종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전파는 감염된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사람과

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든 체액과 분비물에서 전

염성이 있다. 잠복기는 1∼7일로 계절성 독감과 비슷하

다. 감염된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부터 바이러

스를 보관하고 있으며 적어도 증상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이를 유지한다(9,10). 최근의 연구는 발병 후 5일까지는 

80% 정도, 7일까지는 40% 정도, 10일까지는 10% 정도까

지 바이러스를 보관한다고 보고하였다(11). 소아나 젊은 

성인에서 바이러스를 보존하는 시기는 10일 이상으로 길

며 면역저하환자 역시 몇 주 이상 바이러스를 보존할 수 

있어, 치료시기 및 항바이러스제 유지기간이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10,12,13).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 A 감염

은 계절성 인플루엔자와는 다르게 소아와 젊은 성인에서 

발생빈도가 높았는데, 사망한 환자의 87%(보통 17%), 중

증 폐렴의 71%(보통 32%)가 5∼59세 환자였다. 이러한 

보고는 1957년 유행한 H1N1 바이러스에 면역력을 가지

고 있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14). 그러나 치사율은 65세 이상에서 더 높았다

(15). 본 연구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A의 진단 시 연령

과 치료결과와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일반

환자에서는 고 연령의 환자에서 치사율이 더 높았지만, 

이식환자에 있어서는 연령과 무관하게 면역억제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감염은 임상양상이나 동반

질환이 비 특이적인 감염부터 급속도로 진행되는 폐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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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양하게 보인다. 특히 노인, 심혈관계, 호흡기계 질

환, 면역저하환자인 경우에 중증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발

병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6,17). 인플루엔자 감염과 

유사하게 신종인플루엔자 A 감염의 증상은 기침(98%), 

열(96%), 두통(82%), 목아픔(82%), 콧물(82%), 근육통

(80%)이 대부분이었고, 오심(55%) 설사(48%), 위통(36%)

등의 소화기계 증상도 보고되었다(18). 합병증 역시 인플

루엔자 감염과 유사하게 심근염, 박테리아 동반 감염, 신

경계 합병증 등이 있으며, 폐쇄성 폐질환, 울혈성 심부

전, 간부전, 조절되지 않는 당뇨, 면역저하환자에서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및 2차적인 박테리아 감염, 폐혈성 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20). 미국에서 272명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반질환으로 천식(28%), 비만(29%), 당뇨

(15%)순으로 많았고, 이중 중환자실로 입원한 경우는 

25%를 보였으며(21),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행한 연구에

서는 27%로 미국의 데이터와 비슷하였다(22). 브라질의 

한 기관에서 시행한 19명의 신장이식 후 신종인플루엔자 

A 감염환자 연구에서 위와 비슷하게 기침(100%), 열

(84.2%), 호흡곤란(78.9%), 근육통(42.1%) 그리고 콧물

(36.8%)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23). 이식환자

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증상 및 동반질환의 빈도

는 일반환자에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병의 중증도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15.8%의 환자가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이는 미국(25%)이나 오스트레

일리아(27%)의 일반환자의 경우보다 낮은 비율이었다. 

브라질에서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중환

자실 치료를 받은 환자는 19명 중 5명(26.3%)으로 일반

환자와 비슷하였지만, 115명의 신종인플루엔자 A 확진 

된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다기관 연구에서는 

폐렴은 25.2%, 중환자실 입실은 13%로 보고한 바, 신종

인플루엔자 A감염은 이식환자보다 일반환자에서 중증도

가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14, 23). 그러나 사망률에 있

어서는 세계적으로 1.2%, 우리나라는 5.1%인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감

염환자의 15.8%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일반환자보다 높은 사망률

(10.5%)를 보였다(2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식환자

의 경우 면역억제 상태로 인한 동반질환의 발생으로 중

증감염이 증가하는 것이 사망률의 증가와 관련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이식 받은 환자에서는 면역저하된 상태

로 박테리아 감염이 흔하며, 박테리아 동반감염은 인플루

엔자 증상이 완화된 이후에도 감염의 경과를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조기발견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

야 한다(8,24). 

일반환자에 비해 이식 받은 환자에서는 인플루엔자 감

염으로 인한 중증감염의 위험이 증가되며 거부반응 역시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에 대한 불충분한 항체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

이 약하기 때문이며, 반대로 인플루엔자 감염은 이식기관

에서 바이러스 복제시기 동안 인터루킨 1(interleukin-1, 

IL-1), 인터루킨 6(IL-6), 인터루킨 8(IL-8), 종양괴사인자

(tumor necorosis factor, TNF) 등의 사이토카인 생성으

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켜 이식기관의 거부반응을 일으

키기 때문이다(6). 본 연구에서는 급성 거부반응과 신종

인플루엔자 A 감염이 동반된 경우가 사망환자군에서 1명 

있었으며 거부반응 치료 이후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되었

던 환자였다. 치료시기와 질병의 경과를 고려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A 감염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급성 거부반응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면역억제요법의 종류와 인플루엔자 감

염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성을 찾지는 못하였으나, 이전의 

연구에 의하면 면역억제요법과 신종인플루엔자 A 감염과

는 연관이 있으며 특히, 면역억제요법의 종류에 따라 인

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혈청학적 반응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 사용은 신종인플

루엔자 A 백신에 대한 항체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28). 

계절성 인플루엔자는 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서 항바이

러스제의 적절한 치료로도 바이러스 복제가 된다는 연구

가 있다(29). 림프구 감소, 면역억제 강화, 스테로이드 고 

용량 치료는 바이러스 복제기간을 연장한다는 연구가 있

으며 고 용량의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이식환자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 A 감염 역시 비슷한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겠다(30). 인플루엔자의 적절한 치료시기는 5일 이

상이 이상적이며 PCR를 통한 바이러스 복제가 중단되었

음이 확인될 때까지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

하기도 한다. 정상적인 성인에서 증상발현 후 48시간 이

후에 항바이러스제 사용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식환자

에서 이러한 복제시기를 고려한다면 증상발현이 48시간

을 넘었을 지라도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확진환자뿐 아

니라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경험적 항바

이러스제를 사용해야 한다(14). 본 연구에서 증상발현부

터 치료시작까지 걸린 기간은 사망환자 군에서 완치환자

군보다 더 길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증상발현부

터 치료시작까지 걸린 시기는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P=0.007). 이전의 연구에서도 

가능한 빠른 항바이러스제제의 사용은 바이러스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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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억제하므로 질병의 기간과 중증도를 감소시킨다고 보

고하였고, 바이러스 치료시기가 늦어지고 입원일수가 길

어질수록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30-33).

신종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감염에서 뉴라미니다아제 

억제제(neuraminidase inhibitor)인 타미플루 또는 리렌

자(zanamivir)를 사용한다. 타미플루는 하루 2번 75 mg 

복용하며 신기능이 저하된(CrCl＜30 mL/min) 환자에서

는 하루 1번 복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면역억제환자에서

는 바이러스의 보존기간이 길어 약제 내성의 가능성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2009년 8월 미국 질병관

리본부(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의하면 면역억제 상태에 있는 백혈병환자 2명에서 타미

플루 내성이 발생을 보고하였다(12, 13, 34, 35). 대부분 

이런 내성환자는 리렌자에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14).

결  론

신종인플루엔자 A의 감염은 중증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신장이식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도 일반환자와 마찬가지로 증상발현 조기에 치료를 시작

하면 치료결과가 좋았으나,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동반감

염이 증가하여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을 호소하는 이식

환자에서 빠른 검사 및 조기 항바이러스 치료를 통해 치

료결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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